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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․연료전지 보급확대 총력경주
산자부,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… 2040년 시장규모 109조원 육성

2040년경에는 수소․연료전지의 보급이 대중화돼 국내 자동차의 54%, 발전설비의 22%, 주거전력설비의 

23%, 모바일기기의 100%가 연료전지로 대체될 전망이다.

정부는 8월12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<친환경 수소

경제 마스터플랜(안)>을 논의하고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.

산자부는 <친환경 수소경제 마스터플랜>을 수립키로 하고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에너지자문회의

에서 수립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.

초안에는 수소경제의 부상배경,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비전, 비전 구현을 위한 액션플랜, 비전구현

시의 기대효과 등이 담겨 있다.

수소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대체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신규

시장 형성과 함께 사용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미국, 일본, 유럽연합(EU) 등을 중심으로 개

발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도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.

정부는 수소·연료전지를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하고 에너지저소비형 친환경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

위해 국내총생산(GDP) 중 수소연료전지산업 비중을 2020년 4%, 2040년 8%로 확대해 2040년에는 국내 자동차

의 54%, 발전설비의 22%, 주거전력설비의 23%, 모바일기기의 100%가 연료전지로 대체되도록 할 예정이다.

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, 저장, 공급 등을 위한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, 수소경제이행촉진법 제정, 

수소경제센터 신설, 핵심기술센터 구축 등 지원기반 을 강화할 계획이다.

전망이 실현되면 2040년경 수소연료전지 산업규모는 109조원, 고용효과는 100만명으로 전망되고 CO2 배출

량은 탄소경제 아래서의 추정치보다 20%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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